
후지보 - FTC 활용으로 구미로의 직물 순수출 늘려 

후지보는 유럽이나 미국으로 순수출하고 있는 직물이 확대되고 있다. 2005

년 상반기에는 판매고 중에서 순수출의 비율이 5%로 올랐고, 하반기에는 

10%까지 올릴 생각이다. 후지보는 선염 직물의 단사이클 소로트 생산이 가

능한 패션 텍스타일 센터(Fashion Textile Center ; FTC)를 활용함으로써 일본 내

외의 텍스타일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. 

현재 직물 판매고의 구성은 셔츠감이 30%, 아우터용 원단이 20%, 셔츠 제

품이 10%, 나머지 40%가 자재용이나 유니폼 소재로 되어 있다. 2005년 상반

기에는 주요 거래선이던 여러 컨버터가 도산하였고, 숙녀용을 주로 생산하는 

셔츠 메이커들의 경기가 좋지 않아 고전하였다. 특화 가공 소재의 판매를 확

대하여 적자폭을 줄었으나 순수출의 확대나 가장 많이 취급하는 얇은 천뿐

만 아니라 천의 두께가 중간 정도 되는 소재의 판매 확대, 일본 내 텍스타일 

시장에의 기획 제안력을 강화하여 2005년도에는 흑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

다. 

FTC에서는 선염 직물 공급이 보통 60일 걸리는 것을 45일이면 되고 급한 

경우에는 30일 정도로 공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, 특히 설계 능력이 뛰어나 

160수 쌍사로 짠 셔츠 원단을 표면감, 물성, 이미지를 거의 바꾸지 않고도 

80수 쌍사로 바꿀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. 

그래서 FTC를 통한 공동 작업 상대는 원단 컨버터뿐만 아니라, 최근에는 

큰 어패럴 기업, 상사와의 공동 작업이 늘고 있다. 이러한 FTC의 기능을 살

려 구미로의 순수출을 확대하는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사



에서 볼 수 없는 우위성으로 어필하고 있다. 

2004년 춘하절부터 백화점으로 “민톤 하우스” 브랜드 등의 여성 셔츠 

제품 도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제품 사업은 2005년 상반기

에 3억엔의 판매고를 올렸는데, 하반기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판매고

를 올리게 될 것 같다. 이는 패션성이 있는 상품의 특성을 연구하여 안

정적인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. 판매선은 도쿄 7, 오사카 2, 지방 1

의 비율로 T-셔츠를 세트로 판매 하는 등 좋은 생각을 짜내고 있다. 제

품 OEM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. ♣ 

 


